
한국비료협회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3. 14.(월)

회원사 : 남해화학㈜ · ㈜조비 · ㈜카프로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0 FAX : 02-552-2814

█ (농정 이슈) 2022.3.13. “파이낸셜뉴스” 보도

 ❍ 천연가스 부족… 유럽, 농업 비료 생산공장 가동 45% 급감
   - 비료생산 타격…식량 위기 고조

   - 러産 가스 부족→가격 폭등 악순환

   - 비료가격 연초대비 4배 치솟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농업용 비료 생산까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전

세계 식량위기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로 주요 곡물 수출국인데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 감소

로 비료 생산까지 타격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비료업체인 야라인터내셔널의 스베인 토레 홀스터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

시간) CNN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비료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스터 CEO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차질로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감

에 따라 이를 원료로 한 암모니아, 요소 비료 생산설비 가동률이 유럽 공장에서 45% 급감했

다고 밝혔다.

그는 농작물에 핵심적인 이 2가지 비료 생산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전세계 식량 공급 역시 

충격을 피하기 어럽다고 우려했다. 홀스터 CEO는 "과연 식량 위기가 올 것이냐가 아니라  

위기가 얼마나 심각할지가 관건"이라고 경고했다.

■ 비료가격 사상 최고

요소비료 같은 질소계 비료를 만들려면 천연가스가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경제제재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비료업체들이 

이를 꺼린다.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도 폭등해 비료 생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홀스터 CEO는 생산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대량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유럽  

생산시설이 언제 완전가동에 들어갈 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그는 비관했다.

비료 가격은 치솟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CRU그룹의 비료부문 책임자인 크리스 로슨에 따르

면 요소비료 값은 현재 t당 1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연초에 비해 4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마저도 자국에 비료공장이 없는 나라들은 구경도 하기 어렵다. 대량 경작에 필수적인  

비료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세계 식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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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이슈) 2022.3.11. “연합뉴스” 보도

 ❍ 러, 반출금지 200여 종 상품목록 발표…"기술·통신 장비 등"(종합)

   - 한국 포함 비우호국엔 목재 제품 판매도 올해 말까지 금지

   - 비료·곡물·설탕·자동차 등도 수출 제한

러시아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외 반출이 금지되는 200여 종 상품과 장비 목록을 확정해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보도문에서 "(반출 금지) 목록에 기술·통신·의료 

장비, 운송 수단, 농기계, 전자기기 등을 포함해 200여 가지 상품이 포함됐다"면서 "여기엔  

열차 차량과 기관차, 컨테이너, 터빈, 철 및 석재 가공용 선반, 모니터, 프로젝터 등이 들어있

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상품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들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된다"면서 러시아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이날 일부 상품 반출 금지 조치와는 별도로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목재  

제품 판매도 올해 말까지 금지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포함했다.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외 시장으로 비료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발부는 EAEU 국가들로의 밀·호밀·보리·옥수수 등의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

고, 설탕의 제3국 수출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정부령을 통해 러시아로 반입된 자동차와 다른 운송수단의 수출을 금지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객 및 화물 운송용 선박과 요트, 항공기, 무인기 등도 수출 금지 품목에 넣었다.

< 모스크바 유철종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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